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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김하성은 키플레이어 … SD, 다저스 두렵지 않다”

디 애슬래틱 “이현중, 전미 최고 슈터 중 하나” 

“한국에서 온 김하성이 샌디에이고(SD)

의 키플레이어다.”

‘샌디에이고스포츠’의 제이 파리스 기

자가 지난11일 캘리포니아 공영 라디오 

방송 KPBS에 출연해 샌디에이고 파드리

스 새 내야수 김하성(26)에 대해 이렇게 

말했다. 샌디에이고가 이제는 지구 라이

벌인 LA 다저스에 대적할 전력을 갖췄다

고 평가하면서 김하성 영입을 그 이유 가

운데 하나로 이야기한 것이다.

12일‘스포티비뉴스’에 따르면 김하성

은 지난 시즌을 마치고 포스팅시스템으

로 메이저리그에 문을 두드려 지난 1일 

샌디에이고와 4년 보장 2800만 달러 계

약을 맺었다. 옵션을 포함하면 4년 최고 

3200만 달러, 4년 계약 종료 후 상호 옵

션을 실행하면 5년 최고 3900만 달러까

지 받을 수 있다. 젊은 나이에 중앙 내야 

“하루에 슛을 1,000개씩 쏘는 선수”

“농구 중독자”

데이비슨 대학에 재학중인 이현

중(201cm, F)을 향한 관심이 

뜨겁다. 이현중은 지난 12

일 현재 올 시즌 미국 대학

농구리그(NCAA)에서 평

균 15.4점을 기록하며 데

이비슨 대학의 공격을 이끌

고 있다. 그러자 언론이 이현중을 엘

리트 득점원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. 

12일‘점프볼’에 따르면‘디 애슬래

틱’은 최근 이현중에 대한 분석글을 내

놓으며 그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.

이 매체는“아직 어린 이현중은 빠

른 나이에 미국 최고의 슈터 중 

하나로 성장했다.”라며“최근 

데이튼 대학과의 경기에서 외

곽슛이 다소 잠잠했지만, 시

즌 전체로 놓고 보면 이현중

수비가 가능하고, 장타력까지 갖춘 김

하성은 코로나19 불황 속에서도 복수 

구단의 러브콜을 받았다.

파리스는“한국에서 온 김하성이 키플

레이어다. 그는 내야 모든 포지션에서 뛸 

수 있는 선수다. 2루수와 3루수, 유격수

까지 된다.”고 김하중을 평가했다.

이어“샌디에이고 내야진은 이미 갖춰

져 있었지만, AJ 프렐러 샌디에이고 단

장은 좋은 선수가 보이면 달려들었다. 

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선

수층이 두터워지고, 샌디에이고가 가

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 잘 갈 수 있

다.”고 덧붙였다.

샌디에이고는 김하성 영입 전에 대형 

트레이드 2건을 터트렸다. 탬파베이 레

이스와 트레이드로 2018년 아메리칸리

그 사이영상 투수 블레이크 스넬을 영

은 3점슛 성공률이 48.4%

에 이른다. 동시에 평균 15

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

다. 야투율은 53.8%

이며, 자유투 성공

률도 90%를 넘는

다.”고 그의 활

약에 주목했다.

흔히 흘륭한 슈터를 

판단하는 지표로 180클

럽에 드느냐를 활용한다. 

180클럽은 야투율:50% 이

상, 3점슛:40% 이상, 자유

투:90% 이상)을 뜻하는 말로 

이현중은 이를 한참 뛰어넘는 성

적을 기록하며 언론의 관심을 받고 

있다. 

이 매체는 이현중이 역사상 최고의 슈터 

중 하나로 불리는 스테판 커리가 졸업한 데

이비슨 대학에 진학했음을 주목하며“이현

중은 2015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

승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

한다. 

특히, 클레이 탐슨과 스테판 커리를 우상

시했는데, 결국 탐슨이 졸업한 워싱턴 스테

이트 대학, 그리고 커리가 졸업한 데이비슨 

대학 가운데 이현중은 커리의 데이비슨 대

학을 골랐다. 데이비슨 대학의 스타일이 본

인과 잘 맞는다고 느꼈고, 다양한 국적에서 

온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.”라며 이현

중의 진학 과정을 흥미롭게 여겼다. 

맷 맥킬럽 데이비슨 대학 코치는 이 매체

를 통해“이현중은 하루에 약 1,000개의 

슛을 쏘는 선수다. 어려서부터 슛 터치에

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다. 이현중을 보

면 늘 경기장 안에서 슛을 쏘고 있거나 스

트레칭을 하고 있다. 농구 중독자다.”라며 

지치지 않고 연습하는 이현중을 칭찬했다.

맥컬럽 코치는 또“이현중은 뱅크슛(골

대를 직접 노리는 게 아니라 백보드를 향

해 쏜 후 백보드에 튕겨 골대에 들어가

게 하는 슛) 3점슛을 연습하고 있다. 이

현중이 뱅크슛 3점슛을 성공시키는 모습

을 처음으로 보면,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

다. 하지만 이현중이 연습 경기에서 결승 

득점을 뱅크슛 3점슛으로 기록했다는 것

을 알게 되면 생각은 달라진다.”라고 말

했다.

이 매체는 이현중의 포부를 인용하며 

글을 마쳤다. 이현중은“NBA 진출이 최

종 목표다. 이를 이루기 위해서 가야할 길

이 멀다는 것도 안다. 겸손한 마음 가짐으

로 해야하는 모든 것을 하겠다.”라고 자

신의 포부를 밝혔다.

‘디 애스래틱’은 지금처럼 침착하면서

도 열심히 NBA 진출 준비를 해 나간다면 

이현중이 자신의 꿈을 이룰 가능성이 크

다고 예측했다.

입했고, 시카고 컵스와 트레이드로는 지난

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 2

위를 차지한 다르빗슈 유를 

영입해 역대급 원투펀치를 

갖췄다.

샌디에이고는 2010년 지구 

2위로 LA 다저스(4위)

에 앞선 뒤로 2011

년부터 지난해까

지 한번도 다저

스를 앞선 시즌

이 없다.  지

난해 샌디에이고는 지구 2위로 플레이오

프에 진출했지만,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

우승을 지켜보며 쓰린 속을 달래야 했다.

파리스는“샌디에이고 팬들에게 말하

고 싶다. 그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고 극

도의 인내심을 경험해야 했다. 하지만 

이제 샌디에이고는 더 이상 다

저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

는 로스터를 갖췄다.”며 

2021 시즌에는 샌디에

이고가 다저스를 뛰

어넘는 성적을 거두

는 한 해가 될 것으

로 전망했다.

데이비슨 대학에 재학 중인 이현중이 

 미국 최고의 슈터 중 한 명으로 꼽혔다. 

   사진=타운뉴스DB

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와 계

약한 김하성이 팀의 키플레이어

로 지목됐다. 사진=타운뉴스B


